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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비 없이 통행료 꿀꺽?...서원주 나들목 논란

서원주IC 설치로 인한 추가 통행료 수입은 미 발생...
운영비는 전문용역을 통해 검증 및 조정 검토

□ 서원주IC는 경제성 부족*으로 설치계획이 없었으나, 원주시가

제2영동(주)와 운영비 부담 등을 조건으로 별도 협약을 체결(‘12.8월)**

하고 설치하였습니다.

* 당초 B/C : 0.8로 광주-원주 고속도로 본 사업에 미포함
** 원주시가 서원주 IC 건설비 일부(50% 국고보조) 및 운영비 전액 부담하는 조건

□ 통행료는 서원주IC 이용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라 광주-원주 본선 

이용에 대한 사용료이며, 서원주IC 설치로 인해 추가 통행료 수입은 

발생하지 않습니다.

□ ‘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서(‘17.2.17)’에 서원주IC 운영비는 

최초 2년간(‘18년까지) 총 8억원*을 원주시가 부담하고,

* 현재 서원주IC 운영은 법인이 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고, 원주시는
인건비, 경비, 전력비 등에 대한 최소운영비만 부담하고 있음

ㅇ ’19년도 이후 서원주IC 운영비는 전문기관 용역결과에 따르기로 한 

협약에 의해 서원주IC 설치로 인한 실제 교통량 증감 분석 등 용역

결과에 따라 조정여부를 검토토록 할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KBS뉴스), 10.25 >

◈ 건설비 없이 통행료 꿀꺽?...서원주 나들목 논란
- 건설비를 들이지 않은 민간회사가 통행료까지 챙기는 것은 부당

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

투자지원과 박병익 사무관(☎ 044-201-39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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